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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 상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경제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tatus in South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25 North Korean defector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conducted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evaluated to be generally low.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status is generally lower than 
average, especially cultural adaptation stress, friendship, and satisfaction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ird, the psychological and cultural adaptation strategy and social support of defectors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and the adaptation stress had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erefore, strategies which reducing adaptive stress and enhancing psychological and 
cultural adaptation strategies are needed to be implemented in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results,
policy alternatives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economic adjustment,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 fo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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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
진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관리·해소 하
고자 하는 총체적인 노력들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국
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목표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다민족·다
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문화적 갈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던
져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와 남한사회 적
응실패로 인한 문제의 발생은 통합과 공존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1].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기준 2만 
6,124명 이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된다[2]. 
그러나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생활
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주민이기도한 이들의 이질성은 점차 사회적
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초점은 남한 체
제로 동화, 흡수하려는 노력은 가시적이나, 이보다 거시
적인 차원의 사회통합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3].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초기 
정착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를 이루어,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에 부족한 점이 더욱 커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
동자, 난민 등과 같이 최근 다분화되어 나타나는 타 이주
민 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은 오히려 분단체제에
서의 이주민이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지위[4]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민 정책
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통합의 개념을 개괄적
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적응실태를 설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
악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사회통합이
라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2.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인

수준의 사회적응, 관계 등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
계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5].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6]. 그리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민이나 귀
화 등이 해당되며, 구조적 통합은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
성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공동의 질서 아래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6].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reckel[7]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두가지 
통합이 모두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
회통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선 체제통합은 정치 및 
경제제도의 통합에 관한 표면상의 통합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통합은 본질적
인 차원으로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에 기반이 되는 것
을 뜻한다. 

Landecker[8]는 규범적 통합, 의사소통적 통합, 기능
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규범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통를 사회체계 내에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리
고 여기서 구성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의사소통적 통합을 도출하였다. 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통합은 사
회문화가 고도화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분업하여 분절화 된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Duhaime et al.[9]은 사회통합을 보
다 세분화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기계적
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에 대한 참여와 접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인구학적 
안정성,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 그리고 삶의 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Rajulton, Ravanera, and Beaujot[10]
은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을 정의했다.

국내의 연구로서 홍기준[11]은 사회통합을 "분리 상태
에 있던 두 개 이상의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합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통합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
리하여 "통일 이후 인적교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갈
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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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통의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상
호의존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오영훈 외[12]는 사회적 차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즉, 
사회적 통합, 사회적 배제, 그리고 사회적 응집으로 구분
했다. 즉, "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공동체 
내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사회통합의 지표로 만족감, 소속감, 적응감으로 제시했다.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통합
이란 남한의 정치경제 체제에 적응하여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가치를 공유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
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을 완화하고, 정부당국, 사회구성
원들의 노력으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경제적, 사회·
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적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
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이 취업이나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제적 적응이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적응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일반적으로 적응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

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 양호한 삶을 달
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3][14]. 따라서 적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환
경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15]. 그리고 사회 내에서 이러한 적응의 
노력이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대상은 바로 이주
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민자
나 소수 민족의 지위를 가진 정착민들은 모국에서의 적
응 노력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여기서 이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은 이주 초기에 특히 소득, 취업
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제적 진입장벽을 경험한다. 
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이주민의 본국 경력과 학력 인
정여부 등이 진입장벽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주민
의 경제적 부적응은 곧 빈곤, 공공부조에의 장기의존 가
능성, 그리고 사회적 일탈 등의 연쇄적인 문제 발생의 가
능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16]. 이에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경제적 적응을 

돕는 것은 이주민 개인차원의 개입일 뿐 아니라, 거시적 
사회차원에서도 통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
표가 된다[16].

경제적 적응의 지표는 취업여부,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otocky-Tripodid[17]
는 이주민의 경제적 지표로 고용상태와 연간소득을 사용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상태는 직업유무와 종류로 측
정하였으며, 연간 소득은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으로 측정
된다. 특히, 경제적 적응에 있어 개인이 가진 언어능력, 
정신적 외상경력, 사회적 지지 자원,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이 다양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주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들의 경제적 적응은 남한의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18], 이를 위해서는 소득, 기술, 직업 등의 확보가 필
요하다[19]. 실제로 탈북동기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은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본
국인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5]. 

2.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사회통합은 개인, 가치, 구조 및 체제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중 궁극적 수준의 통합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가치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20]. 독
일의 경우 체제통합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지
만, 반면에 가치통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
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가치의 통합은 이루지 못
하였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15]. 이는 동독주민들이 
경험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훼손, 서독주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낮은 상호이해 및 교류 수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는 정체성 확립,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동질성 회복, 상
호이해 및 교류 등 가치적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역시 이처럼 가치적 측면
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적응은 가치통합의 관
점에서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20].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
통합적 과정에서 흔히 정체성의 혼란, 경직된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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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인 적응
은 개인 내적 욕구, 개인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19]
에서 가능하며, 직업을 통해 확보하는 역할, 가족관계의 
역할, 기타 이웃관계에서의 역할 등에서 기능을 잘 수행
하는 상태[21]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인 적
응이란 남한사회의 제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개인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여깃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
된다. 이주민들에게는 해당 문화에서 생활함에 있어 문화
적응에 따르는 스트레스(cultural adaptation stress)를 
극복하고[22], 행동방식과 문화 양식에 대해 학습하는 것
이 주요한 적응 과제라고 할 수 있다[23]. 북한이탈주민 
같은 대한민국이나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매우 
큰 탓에 남한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 이는 Berry[24]의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
한 연구와 채정민[25], 김도희[26]의 북한이탈주민의 심
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이들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통합을 
이루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지만 남한 문화에 대한 적응
을 위해 학습 등을 통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문제점

3.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주민의 한국 입국 현황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25,560명을 넘었고, 여성의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앞질러 2013년에는 7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그 동안의 가족단위 입
국에서 여성 또는 모자입국이 늘어나는 중요한 변화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58.10%의 비율을 차지하고, 
40대 이상이 26.1%, 20세 미만이 15.8%의 비율을 보이
고 있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높다[28]. 북한이
탈주민의 탈북 이후 경제활동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용직 근로자(24.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정규직 근
로자(19.4%), 계약직 근로자(18.7%), 실업자(26.3%)의 
순으로 나타났다[28].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율은 
38.8%, 실업율은 8.8%로 국내 전체 고용율 60.4%, 실업
률 2.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 재북 직업별 유형은 무직부양이 51.1%, 노동자가 

38.1%의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재북 학력별 현황을 보면 1960년~1994년의 시기까지는 
고졸자가 46%, 대졸자가 37%로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
의 소유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후 최근까지 입국한 
대상자중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70.7%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94년 이전의 탈북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외교관, 유학생, 
군인 등이 주 대상이었으나, 이후 탈북의 양상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생계형 탈북 양상
으로 변화하고 있다[28].

지역별 거주현황은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이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이
후 수도권 이외 지역을 배정 받은 비율이 1995년 35%, 
1998년 43%, 2000년 54%까지 증가[30]하였지만, 여전
히 수도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방에 비
해 편의시설이나 지원 단체 등의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28].

북한이탈주민의 연구에서 설진배, 송은희[20]는 북한
이탈주민이 높은 이직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어 그들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의 심리적·문화적 소
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또한 강창구[30]은 취업 및 직업교육연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부재하며, 하나원교육과 직
업훈련기관과의 연계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함을 언급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부가 주무부처이기에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정적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이다[28].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구조의 열
악성, 심리, 사회적 고립, 빈곤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 
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반면 실업률이 높으며, 생계 급여 수급률은 최대 약 20배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월 평균 소득의 약 65%에 밑도는 
실정임에 따라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 외에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안전망 의존도, 열악한 건강상태, 
학력 및 경력의 단절, 사회의 편견 등이 사회부적응을 더
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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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의 결과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
단율은 한국 일반 학생에 비해 5배가량 높으며, 대학생들
의 학업중도 포기율 또한 한국대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또한 자살률은 한국 자살율의 3배
가 많고, 정신과 진료 또한 전체 진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 입북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28]. 이와 같은 현상은 형식적인 정착위주의 정책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8].

3.2 북한이탈주민관련법에 따른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은 군사분

계선 이북지역 즉,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
으려는 북한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신속한 적응 및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제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책무성은 국
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
2)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3)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필수적
으로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와 지원은 통일부, 지자체, 민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원
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사
회적응교육 후 거주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정착
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
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기능과 역할은 북한이
탈주민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의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
원 사업, 취업지원 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
업,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
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사업,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적시하
고 있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 규정으로 통일부와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와 역할이 주도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
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전담
공무원, 부서가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지방자체단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문

화가족1)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은 안정적인 가족생활, 삶
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목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성(다문화가족지원
법 제3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인력을 배치해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법은 기본계획을 정
부적 차원 5년 단위로 수립(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하고, 다문화가족은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
원회(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를 대통령령으로 설치
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이 활동
하고 있다. 전국에 2013년 현재 전국 203개소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체
단체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제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에서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공무원교육(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문 인력양성(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
의 제도를 실시하여 초기 정착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적
응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또
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1조의2)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지방자
체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
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해 통일부 ‘북한이탈주
민대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협의 및 조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을 하고 있다. 실제 
중앙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통일부, 교육
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
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산되어 사업이 추진되
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실효성은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역 내에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10년 이후 지역적응센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 제 15조의2)가 본격 운영되고 있어, 
2013년 현대 전국 16개 시·도에서 28개소의 지역적응센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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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통일부 예산으로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
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
내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실제적
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로 사회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15조)으
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10조)에서 기본 교육(12주 392시간)과 지역적응교육
(지역하나센터에서 4주 80시간), 정착금지원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1조), 주거지원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16조),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지원에 관
한 법 제25조), 생활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 제26조), 연금특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의2) 교육지원(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4조)등의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
을 위한 지원제도로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
는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적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방법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

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
고, 조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242명이었으
나, 무응답의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25(92.9%)명의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4.2 측정도구
4.2.1 직업교육 직종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 직종 측정 도구는 한국고용정

2) 정착금지원은 기본금 1인 세대기준 700만원-초기지급 400만
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130만원이다.

3) 주거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1
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이다.

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KNOW)의 직종을 4
계층으로 구분한 박유진[28]의 직업별 평가표를 활용하
고자 한다. 창조계층에 해당하는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50개로 도출되었으며, 고학력 계층 그룹에 속하는 직업
은 14개, 숙련계층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15개, 저숙련, 
저학력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59개로 구성되었다.

4.2.2 직업교육 기간 및 기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직업교육 기간 및 교

육기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유시은[23]이 북한이탈 주
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도
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에는 직업교육의 여
부, 남한 정규교육 여부,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이수교육
의 취업 도움 정도, 자격증 여부, 이직 여부, 직업교육 기
관의 유형(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정규학교, 기술학원, 
취득 자격증, 취미학원,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4.2.3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의 조사를 위해 유시은[23]이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적
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는 남한 취업 여부, 취업 경험, 취업기
간, 취직경로, 직위/직급, 월평균 급여, 퇴직사유의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4.2.4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룰 측정하

기 위하여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관
계 만족도, 건강 만족도 총 5요인, 44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이재화[24]가 사용한 도구를 재구성한 도구인 
생활만족도 척도 13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활 만족
도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둘째,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엄권[25]의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직무 내적만족요인(직무자체, 
장래성, 성취감) 12문항, 직무 외적만족 요인(보상체계, 
인간관계) 8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총 20문항이다. 직업 
만족도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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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Sex Male
Female

153
72

68.0
32.0

Educational 
attainment

Under HSG
Over HSG

145
80

64.4
35.6

Age

Under 20's
30's
40's
50's
Over 60's

26
33
75
56
35

11.5
14.7
33.3
24.9
15.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김미자[26]의 도구를 활용하고
자 한다. 주거환경 3문항, 가족 및 친척관계 3문항, 신체 
및 정신건강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
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2.5 심리 문화적응 전략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채정민[25]이 Berry의 심리적 문
화적응 전략 유형 개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심리적 문화적응을 하기 위
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해 묻는 것으로, 북한 문
화 지향성 8문항과 남한 문화 지향성 8문항 총 16문항,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심리적 문화적응 전
략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아니다”, 5=“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심리적 문화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4.2.6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과 그의 동료들

[29]이 개발한 Multidement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박수경[27]이 재구성한 척
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북한이탈주민
이 남한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족, 친구, 사회단체 등
으로부터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생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써,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
석한다. 

4.2.7 문화적응 스트레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i[18]이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엄미도[19]
가 활용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남한사회에서 문화적 스트레
스를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며, 적대감, 차

별감, 소속감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받은 문화적 스트레스
가 높음을 의미한다. 

4.3 자료분석방법
첫번째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연령, 소득, 남한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및 사회문화적 적응 실
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경제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사회문화적 적응실
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심리·
사회적인 적응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했으며 2단계에 독
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
구대상의 심리문화적 적응 전략, 사회적지지, 적응 스트
레스와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프로그
램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성(68.0%)가 여성(32.0%)보다 많았으
며, 연령은 40대 33.3%, 50대 24.9%로, 40-50대의 북
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남한 거주기간은 3
년 이상이 75.1%로 대부분 이였으며, 월 평균소득은 
200만 원 이하가 94.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4.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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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Under 1M won
Under 2M won
Under 3M won
Under 4M won
Over 4M won

61
152
11
-
1

27.1
67.6
4.9
-

0.4

residence 
period

Under 1 year
1 to 3 years
3 to 6 years
Over 6 years

5
51
85
84

2.2
22.7
37.8
37.3

Total 225 100

Note. HSG=High School Graduaction

5.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

재 취업상태 및 취업경험에 관한 현황과 취업을 위한 교
육실태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
는 경우가 135명(60.0%)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위해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66명(29.3%), 취업을 포기한 
상태가 3명(1.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구직 중에 있거나 취업을 포기
한 상태)자 비율은 30.6%로 국내 전체 실업률 4.6%(청년
실업률 9.9%)4)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형태는 정
규직 98명(30.2%), 계약직 86명(38.2%), 일용직 56명
(24.9%)로 나타나 계약직과 일용직의 63.1%로 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36.4만원으로 
국내 월평균 근로소득 311.6만원보다 매우 낮은 근로소
득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 
원 이하 61명(27.1%), 100-200만 원 152명(67.6%), 
200만 원 이상 12명(5.3%)으로 100-200만원이 가장 많
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Employment status n %
 Employed 135 60.0
 Looking for a job 66 29.3
 Abandonment of employment 3 1.3
 Others 21 9.4
Employment types
 Full-time 68 30.2
 Part-time 86 38.2
 Daily job 56 24.9
 Self-employment and so on 16 6.7
Montly income
 Under 1M won 61 27.1
 1M-2M won 152 67.6
 Over 2M won 12 5.3
Total 225 100.0

<Table 2>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 통계청, 100대 지표, http://www.kosis.kr, 2017.12.23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실태를 살
펴보면, 1인당 취업을 위한 교육은 2.3회로 나타났으며, 
취업교육을 직종계층별5)로 살펴보면, 숙련계층 3.8%, 고
학력계층 3.4%, 창조계층 25.5%, 저숙련계층 67.2%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저숙련계층의 교육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Class n %
 Skilled-class 9 3.8
 Higher educational-class 8 3.4
 Creative-class 57 25.5
 Low-skilled class 151 67.2

Total 225 100.0

<Table 3> Job Education Characteristics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준 정도에 대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0%로 나타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의 효과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 %

 Very much helpful 97 43.0

 some what helpful 128 57.0

Total 225 100.0

<Table 4> Help in job training

5.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남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문화적응노력의 
정도, 남한친구관계,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에 대하여 조
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3.52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정도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 14명(6.2%), 대체적으로 만족 106명(47.1%), 

5) 직종계층구분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과 박유진[4]의 연구를 바
탕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숙련계층=고
등교육이 요구되지 않으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련된 능
력 및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직업군; 고학력계층=주로 고등교
육을 받은 인력들이 종사하지만 숙련 요구수준이 높지 않아 창
조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직업군; 창조계층=고등교육을 필요
로 하면서 숙련 및 창조성의 발휘가 중요시되는 직업군; 저숙
련계층=고등교육 및 창조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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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Control 
variables

Age 0.00 0.00 -0.02 -0.30 -0.01 0.01 -0.07 -1.12 

Sex -.21 0.17 -0.09 -1.29 -0.11 0.15 -0.05 -0.78 

Independent 
variables

Psychological adaptation strategy 0.68 0.19 0.24 3.56*** 

Social support 0.69 0.14 0.34 4.96***

Adaptive stress -0.27 0.13 -0.12 -2.05* 

F .83  14.10***

R² .01 .24

Adj. R² .00 .23

△R² .24***

<Table 6>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Strategy,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Stres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225)

보통 91명(40.4%), 불만족 12명(5.3%), 매우 불만족 2명
(0.9%)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나,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14명(6.2%)
으로 이른다.

남한의 사회문화적응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내용을 분
석해보면, 우선 남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는 평균 
3.8점으로 미래 희망에 대하여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과 가족만족, 건
강만족에 대해서는 평균 3.64, 3.62, 3.02점으로 보통이
나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적응하는 노력정도는 평
균 3.85점으로 남한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친구관계는 평균 
3.23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남한생
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과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지각의 정도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는 2.93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차별감과 
적대시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 Max. Average SD

Overall 1.00 5.00 3.52 0.732

Future hope 2.00 5.00 3.80 0.587

Housing satisfaction 1.00 5.00 3.64 0.706

Family satisfaction 1.00 5.00 3.63 0.706

Health satisfaction 1.00 5.00 3.02 0.762

Friendship 1.00 5.00 3.24 0.783

<Table 5> Socio-cultural adaptation status   (N=225)

5.4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전략, 사회적
지지, 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 투
입된 통제변수(연령, 나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심리사회적 적응 전
략, 사회적지지, 적응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의 설명분산이 24.0%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심리
문화적으로 적응하고자하는 노력인 심리문화적응전략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t=3.56, p<.001).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에 심리 문화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
민의 사회적지지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t=4.96, p<.001).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사
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
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5.5 연구결과 요약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

민들의 경제적 적응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
었다. 경제적 적응이 낮은 원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비
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취업을 해도 계약직이나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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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비중이 높아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취업의 질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은 기술교육이 전반
적으로 저숙련 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
국 취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
라,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원인으로도 평가 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는 전반적
으로 높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적
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남한사회에서 심리문화
적 적응전략과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사회통합을 위한 비판과 대안

6.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개선
방안

남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
책의 방향성은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의 속성으로 설명
된다[3]. 정책의 방향성이란 측면은 정책 대상 집단을 공
식적인 정책영역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의 문제로 수용
정도에 따라 포섭과 편입, 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포섭과 편입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고, 배제는 아예 정책을 구축하는데 있어 이들을 고
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정체성의 
속성은 대상 집단 정체성의 견고성과 명확성에 따라 구
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
한에 정착하였다는 공통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상이한 탈북 동기, 과거 출신배경 및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여 그 정체
성이 더욱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 또한 이들을 대하는 남
한의 태도 측면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한 측면에서는 
민족 및 인권적 차원에서 동정심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이

들에게 투사되어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을 갖기도 
한다[30]. 이에 남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포섭과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남한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철저하게 주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3].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주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병
역문제라고 할 수 있다[3]. 병역법 제64조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강제조항으
로 인식하고 한국 입국 후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병역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연령이 되면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신청서를 송부 받아 제출하
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희망할 경우에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군 입대를 희
망해도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3]. 하지만 이들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갖고 있음에도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차별인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 실제로 강창구[1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 북한을 이탈한 주민 가운데 
징집 연령층인 19∼25세 청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
접조사를 한 결과,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년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 복무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
를 보였다. 물론 남한 청년의 2/3은 북한이탈주민의 병
역면제를 찬성하고 있으나 1/3은 보안(63.9%), 정체성의 
혼란(25.2%)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된바도 
있긴 하다.

이상과 같이 포섭과 편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과는 달
리 정체성은 주변화 방향의 정책들은 북한이탈주민들 자
신이 남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남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이 남한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거시적 체제 차원에서는 
제도가 일정수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
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
의 완전한 사회적응의 기반이 되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통합
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정
책을 배제하고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적 개선을 통한 정책의 모순 해결이 필요하다[27].



융합의 시대에(사물인터넷시대에)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중심으로- 83

6.2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경제적 적응을 위한 취업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
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문화적 적
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는 남
한 주민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도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열악한 취업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의 남한체제에 
통합되기 위한 경제적 적응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경제적 적응의 문제의 구체적 원인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직업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진석[1]은 
지역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업교
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발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요인으로 그들의 초
기 정착을 위한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
고 있다. 즉, 그들은 기초수급(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부
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수급정책은 
상대적으로 남한의 다른 빈곤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존
감을 훼손하고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이 북한이탈주민
들의 개별적인 성향과 역량 등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남한 노동시장 내부사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
요 중심의 일괄적인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을 돕고, 그로 인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노력을 할 수 있는 정책
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들이 취업활동에 소극
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초수급을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차별성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장려금 제도의 도립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
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남한의 노동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력과 역량,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작업교육프로
그램 개발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을 강화가 필요하다.

6.3 사회문화적 동화를 위한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도 정신적·심

리적 박탈감, 소외, 외부의 편견,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
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차별, 편견, 
열등감 등은 결국 합리적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현재 남
한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통합
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혜적이고 민족주
의적인 기조의 동화정책들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받고 있기
도 하다[3]. 즉, 60년 넘는 세월 동안 상반되는 체제 하에
서 실질적인 교류 없이 각기 다른 사회화의 과정을 밟아 
온 남과 북의 주민들은 동질감을 갖기 힘듦에도 불구하
고, 단일한 혈통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양자의 
이질성을 도외시한 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남한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다[11]. 이처럼 사실
상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정부 주도의 북한이탈주민 지
원정책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초기 생활기반만 마련된
다면 쉽게 동질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3]. 이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한
사회의 체제에 적응하고 가치통합을 이룰 것인가로 다루
지 않고, 초기 적응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을 체제 내에 
수용, 편입하고 초기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만 주안점
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장기적 측면에
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갈등의 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
응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인 북한이탈주
민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탈북자들의 내부구성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탈북자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
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역시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하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착교육은 12주간의 
초기 정착교육을 마친 후, 거주지 하나센터에서 4주간 
80시간의 초기 집중교육을 받고 있다. 초기 집중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이해, 생활교육, 취업과 진학지도 
등이다. 동화를 전제로 한 일률적인 남한 사회적응을 위
한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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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교육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 한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의식과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은 거의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
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를 통한 교육과 남한 사람과의 교류활동도 중요하다. 
지역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
역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구축하고, 현재 
거주지 보호담당관 역할을 하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
담 공무원과 고용센터의 취업보호 담당관의 역할이 상호 
연계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븍한이탈주민이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
은 탈북 이후 남한에 와서 하나원 수료 후 지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초기 정착교육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
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
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체
제통합과 사회가치적 체제통합이라는 두 측면을 위해 북
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문화가족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
인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
다. 첫째 책무성의 문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책무성은 국가와 통일부에 두고 
있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성을 두고 있는 다
문화가족법에 비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의 문제
가 제기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
원하는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
역의 특성에 따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포섭과 편입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을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을 구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의 정체성을 남한사회 구성원과는 차별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률
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들
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으며, 남한의 빈곤층과의 공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을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이 민족주의적
인 기조의 동화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문
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박탈감, 소외, 외부
의 편견,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정부주도의 획일적
인 교육체계와 정보 전달형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 스스
로 남한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민간참여의 확대
와 문화이질감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
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 결
과를 종합하면, 기존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
원을 넘어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에 적
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도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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